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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philosophy in order to analyze the 
major aspects of the fashion world called the deconstruction fashion based on the deconstruction philosophy, and 
analyzes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in terms of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1980 to present, and this study focuses on the many kinds of literature on 
philosophy, aesthetics and literary criticism, and the domestic and intemation히 fashion journals and magazines.

The deconstructionism is the philosophical theory which denies the traditionally recognized logocentric 
metaphysical theory and refuses the closed world and pursues the open world, opposing the dichotomic theory 
which is the deep-rooted tradition of the Western philosophy.

The results of analyses centering on the internal deconstruction trend expressed in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are as follows.

1. The past style combined with the present appears in the form of the entirely new trace, not the past emotion 
and meaning in Gaultier's works transcending the time and space.

2. Gaultier presents the unconventional intermeaning of meanings, producing various possibilities according to the 
wearing method of the wearer by layering several clothes.

3. Ga니tier breaks from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 intertextuality of gender, and decomposes the fixed 
idea of men's or ladies' wear through the design sharing bisexual text.

4. In the intertextuality of T.P.O., Gaultier presents the pro비em of how to wear by mixing different items 
through obscuring the division of the nature of time, space, and purpose. Especially Gautier can be called 
the first designer who, worthy of the father of the deconstructionism, has introduced in the fashion making 
inner wear like outer wear.

5. In the intertextuality of coordination, Gaultier presents a new perspective of coordination through free 
combination and contrast,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man-made harmony criterion and deconstructing the 
clothes. On the other hand, Ga미tier expresses the intertextuality of the material through the heterogeneous 
combination of the material.

6. The decomposition trend expressed in the many works of Gaultier reflects an open mind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form, exaggeration, and break from the existing co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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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decentering trend in the worics of Gautier is found to deconstruct the Western서ominated elements against 
the background of subcultural elements, the elements borrowed from the minority race, and the Oriental culture.

8. The discontinuity clothes of Gaultier present the disordered principle of design without the uniform rules, and 
express the unrestrained freedom without captivation by the preconceived idea through the disruption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s just like Gaultier.

Key words: internal deconstruction trend, intertextuality, breakaway from phenomenon, making inner wear like 
outer wear.

I. 서 론

현대의 문화 • 예술적인 상황은 20세기를 이끌어왔 

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서 탈모더니즘 현상이 나타 

나면서 각 분야에서의 기성 가치가 무너지고 선과 악 

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절대적인 믿음과 진리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것들을 해체(deconstruction) 
시키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해체주의는 서양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인 이분법 

적인 이론에 대항하여 차연 • 상호텍스트성 • 의미의 

불확정성을 기본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자체를 

해체시키는 즉, 닫친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철학이론이다. 해체주의의 기본 이론은 현 

대의 포스트모던한 상황과 후기 산업사회의 다원화 

경향을 배경으로 인문과학, 사회, 예술분야 등 다방 

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 

킨스(John's Hopkkis)대학에서 열린 '해체주의' 선언 

은 구조주의 이론은 물론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 

상학 근본에 대한 강력한 반기였고, 해체선언을 통 

해 기존 고정관념적 중심성을 해체하고 타자에 대한 

관심을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 전반에 대한 해 

체적 사고 방식은 복식에 있어서도 종래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이나 소재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 전통적인 복식형태의 파괴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복식도 각 시대의 정치 • 경제 • 예술 • 종교 등과 

관련된 인류 정신활동의 집합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체주의적 경향은 현대복식에도 영향을 미 

처 종래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이나 소재 

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로 옷차림의 규범이 혼돈되 

고 분열되며 전통적인 복식형태의 파괴 등으로 나 

타나 하나의 스타일이 주도하기 보다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패션이라는 패션 

계의 주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해체주의 철학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데 

리다의 해체전략에 복식이라는 텍스트를 적용시켜 

이전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텍스트 내의 근본적인 모 

순을 규명하기 위해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 

향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 디자이너 중 디자인의 

객관적 원리나 미적 평가만으로는 작품 설명이 불가 

능한 장 폴 골티 에 (Jean Paul Gaultier) 작품을 중심 으 

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는 1980 
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철학 • 미 

학 • 문예비평지 등의 각종 문헌과 국내외 패션전문 

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n.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

1. 해체주의의 성립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철학적 측면에서 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 (post structuralism, 후기 구조주의, 탈 

구조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에 내재해 

있던 포스트구조주의적 요소가 구조주의의 전개과 

정에서 외면화, 이론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세련화된 

것이다'). 구조주의 내에 있던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관 및 바르트(Roland Barthes)등의 구 

조특성들을 해체함으로써 구조주의에 대한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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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정이나 비판이라기보다는 구조주의 내에 애초 

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계기를 심화 발전사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 

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 

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구조주의의 한계 

를 깨닫고 탈구조주의로 전환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를 그 근본부터 뒤흔들며 등장한 대표적 인물이 

었다.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 

조, 기호, 그리고 유회(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라는 논문에 서 플라 

톤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2’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 

복하고자 I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크 데리다0 

Derrida)의 해체주의적인 철학적 기본 입장은 '현존 

의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형이상학적 유산들은 철학과 신학 

을 '로고스 중심주의'3)에 빠지게 했고, 언어학은 '음 

성 중심적인 문자의 형이상학'에 빠지게 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비판을 전개하는 접근 방식으로써 제 

기된 일반적인 전략이 바로 해체(deconstruction)방법 

이다. 데리다의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texte)들에 대한 해체로 전통적으로 인 

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기존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 

된 타자(他者)',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여 그 동안 

의 고정된 서구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 

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

해체란 기존의 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의 구조를 우 

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 

정한 상태로, 즉 허공에 매단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즉, 해체라는 

의미를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기존의 논리를 파 

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를 해체하여 각각의 특 

징을 존중하면서 다양함과 복합적인 구조, 즉 탈구 

조적인 형식 아닌 형식을 이룬다.2 3 4 5 6 7＞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김성곤 편,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p.18.
3) 로고스 중심주의, 음성중심주의라고도 하며,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둔 사고 방식으로 플라톤서부터 내려온 

주요 개념이다. Christopher Norris & Andrew Benjamin,오덕조(역) vWhat is Deconstruction?청람출판사, 

1996, p.88.
4) J. Derrida, De la grammatologie, p.ll,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12에서 재인용.

5) 김지연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복식, 32, 1997, p.295.
6) 이광래, 앞의 책, p.372.
7) 손일호, 현대 복식의 해체적 성향, 포항선린전문대학 논문집, 13집 1권, 1993, p.lll.

2. 해체주의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성을 디자인분야의 선 

행연구를 중심으로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 

성, 탈현상의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차연 (Diff&ances)
데리다는 해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개념으로 차연 

(dif地rances)을 들고 있다. 차연(差延, dif遂rances = 차 

이+연기)이란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로 프랑스어 

dif电rance에서 유래한 것이며, 데리다가 만든 신조어 

이다. 여기서 차이는 공간개념이며 연기는 시간개념 

이다. 예를 들면 두 사물에서의 차이는 공간적으로 

지각되거나 인식되고 사물의 인식은 시간적으로 연 

기된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 

념 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 연되는 작용을 가리키 

는 것이다.

데리다가 두 가지 동사를 결합한 이유는 형이상 

학, 특히 현상학의 공리인 이성, 현존적인 존재, 의 

식, 직관 따위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자 

기 충족적인 특성으로 현상학의 기본 토대가 된다. 

즉, 현존으로 간주되는 존재라는 개념은 절대로 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원초적인 토대인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현존(Presence)이란 순간으로 현 

시되는 존재를 일컬음인데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적인 연속성 위에 놓고 보면 현재 속에 위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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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마도 미세한 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시간은 운동과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고, 공간은 

정지와 부동의 세계를 나타낸다. 현존이란 시간개념 

이지만 동시에 시간개념을 초월한다. 따라서 현존은 

존재(existence)가 아니라 부재(absence), 혹은 기호적 

세계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데리다는 의미작용이라는 개념이 가 

능하게 되는 것은 현존하는 요소들이 각각의 다른 

요소들과 관계하고, 과거에 지닌 표시를 그 자체에 

간직하며 미래 요소와 관계를 지니는 표시라고 언급 

한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어느 한 요소가 

그 텍스트내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연결 되어있기 때 

문에 결코 완전히 현존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의 의미 

는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 

(defbiment)'하게 되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 

히 부합될 수 없다."

2)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iig of Meanings)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 

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 

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 

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 

현되려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 

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 • 자취 • 또 

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해 체주의는 기호의 재 현 가능성 을 거부한다. 

이 말은 '존재란 모든 지시어(signiHers; 언어의 기호 

적 측면)가 언급하는 궁극적인 지시대상(sigiriRant; 
언어의 의미적 측면)'이라는 구조주의의 기호모델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의미는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현존되지 않으며, 기호의 의미 

는 기호와는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의미는 어떤 의 

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쉽게 하나로 

고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현존과 부재간 

의 끊임없는 교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란 불확 

정적이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불확정성의 원 

리를 띠고 있다.

3)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데리다는 세계가 하나의 텍스트, 즉 언어적 객체 

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 

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은 언어에 의해 명명됨 

으로써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된다. 데리다의 사유에서는 시간과 공 

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텍스트 

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서 인생이나 자연 사회나 우 

주, 그리고 역사도 텍스트요 문자인 셈이고 그런 텍 

스트보다 앞선 단계란 있을 수 없다.")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 

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 

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텍스트에 

서 한계 란 무의미하고 영원하거나 고정 불변한 현존 

적 의미가 없다.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 

호언급,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 

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주어진 한 텍 

스트가 그 이전에 존재해 있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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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글, pp.111-112.
9) 김성곤(編), 앞의 책, p.20.

10) 임헌규 편역,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5, pp. 19-20.
11)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20.
12) 데리다(J.Derida)가 주장하는 '병행인용이란 두 개의 극단적인 덱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체 그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텍스트(texte)는 거미집 모양의 망사조직(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 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상황, 다른 영역(회화, 음악 등)으로의 이식이자 산종으로의 번역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텍스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13)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4,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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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소를 취해오는 것으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 

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 

다. 이러한 텍스트는 자율성이 거부되고 서로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 

는 상호 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간다. 즉, 상호텍스 

트성에 의해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 

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0

4) 탈현상(Breakaway from Phenomenon)
해체주의에서 니체와 데리다가 추구하는 '탈'현상 

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체 

제 즉, 존재/부재, 실제/허구, 본질/현상, 구상/추상 등 

에서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질 

서를 파괴하고 떨어져 나옴으로써 부재, 허구, 현상, 

추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 

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즉, 텍스 

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히다. 이러한 탈현상으 

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가 나타나게 되며 전체의 

이미지는 부유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탈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원리로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 • 붕괴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 

하는 개념으로 혼합, 중첩, 왜곡 단편, 우연 등이 있 

다. 탈구성 (decomposition)은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며 이는 

곧 해체의 개념이기도하다. 탈중심(decentring)은 反 

중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중력이라는 고전적인 규범에 대한 반 

발적인 표현이다. 불연속(discontinuity)은 내적 • 외적 

인 연속성(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그 속의 일체성을 

배제시켜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 한 것이며, 

분열 • 붕괴(disruption)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되기도 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하다.扔

in. 현대 복식에 표현된 내적 해체경향

1. 해체주의 복식의 발생

오늘날 세계와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여 하나의 

지구를 이루면서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화되어 기존 

의 사상이나 문화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는 절대적 신화에서 깨어 

나 인간에 대한 각성과 기존 양식 범주를 탈피하는 

양상으로 새로운 문화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w

오랜, 역사 속에서 절대적이라 일컬어졌던 미의 

요소가 70년대 사이에 프레타포르테와 젊은 스트리 

트 패션에 의해 분쇄되어 버렸고, 현대는 옷차림이 

분열 • 혼돈되는 시대로 일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스 

타일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 

을 부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직되고 구조적이며 유 

니폼적인 패션의 형태나 입는 방식까지도 부정하고, 

소위 파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움 

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의 다양 

한 미의식이 새로운 패션의 태동을 자극하고, 디자 

이너는 그들의 행동에 자극되어 안티패션(anti fash­
ion, 탈패션)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切

혼돈과 무질서의 세기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보 

다는 더욱 더 강한 정신적 욕구의 분출이 여러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이즘으로 우 

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체철학을 근거로 다양 

하게 표현되어 새로운 인식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패션에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현대 복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패션에서 처음으로 '해체주의' 라는 용어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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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말회,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p.54.
15) 위의 글, p.48.
16) 김주현 외, 현대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p.83.
17) 김지연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복식 32호, 1997, pp.296-297.
18) 손일호, 앞의 글, p. 114.
19) 공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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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 

닝햄(Bill Cun両gham)에 의해서였다. 특히 패션계에 

본격적인 해체주의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 
에 의해 선보인 '90년 봄을 위한 쇼'에서였다.夠 마지 

엘라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아이디어로 의복의 구 

성적 요소들올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 

존 관념에 대한 반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해체디자인은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에서 개최된 'Infi'a Apparel'전의 카탈로그 저자 리차 

드 마틴(R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erold Koda) 

가 언급했듯이 '90년대의 경기 부진이 가져온 충격 

일 수도 있다. 즉,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정신 노동자들의 실직을 낳고, 이는 낙 

관적 과시적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생활의 긴축을 유도했으며 이러한 

긴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해체된 가난스러운 옷은 

경제적 새 질서를 위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전 

통적인 기호를 거부하며 역설적인 스타일과 의식으 

로 나타났다产즈

20세기 말 인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면 

서 시접이 겉으로 나오고 외관이 다 떨어져 구멍이 

난 펜디(Fendi)의 털 코트가 전통적인 털 코트보다 

더 고급스러 워 보이며, 페 리 엘리 스(Perry Ellis)의 마 

크 제이콥스(Mark Jacobs)의 티셔츠는 파괴의 미를 

나타내 었다.끼 또한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꼼므 

데 가르송(Comme de Garqons) 의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명백한 파괴성을 드러내는 의복을 만들 

었으며, 20세기 후반 대중문화는 의도적으로 복식에 

슬래쉬하고(slashed), 손상하고(spoiled), 찢고(ripped), 
흠을 내는 등 궁핍한 의복에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 

다. 따라서 하이 패션은 의복에 흥미를 더욱 늘리기 

위해 보다 분석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고 해체작업은 

분석적 창조의 한 과정이 되었다.거)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는 마지 

엘라와 더불어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벨기에 디자이너 앤 드뮬 

리스터 (Ann Demeulemeester), 알렉산더 맥 퀸(Alexan­

der Mcqueen), 꼼므 데 가르송사(Comme des Garmons) 

의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c》,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gji Yamamoto), 비비안 웨 

스트우드(VMen Westwood)등을 들 수 있다.

2.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은 인간 생활과 가장 밀착된 영역의 문화 양 

상이며, 예술과 철학,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 

선에 있다. 복식에서의 해체주의는 복식이라는 사고 

의 틀 속에 내재되어 있던 예술과 생활의 경계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모두 인정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느 예술 분야보다도 빠르고 두드러진 해체 

경향을 나타내었다.

1) 차 연

데리다의 해체 이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차연， 

은 복식디자인에서는 성(性, gender), 인종, 사회, 문 

화 등의 계층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수용되었다. 차 

연은 차이지워진 것들의 논쟁을 불러 일으켜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상대를 서로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차연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거나 복 

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 

조명하여 과거가 흔적으로 존재하고, 현대의 소재와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며 미래까지 상상하여 결 

합하여 사고의 틀을 넓혀주기도 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로메오 

질리 (Romeo Gigli), 지아니 베르사체 (Giani Versace) 
와 같은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집트, 그리스, 바로크 

등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 복식에서 많은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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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my M. Spindler; Coming Apart, New York Times, July 25, 1993,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p.175에서 재인용.

21) 김성복, 패션 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p.496.
파리 한 주차장 공터에서 열렸던 그 쇼의 모델들은 창백한 얼굴에 눈은 검게 칠했으며 검붉은 페인트를 통과해 

걸어서 횐 종이 위에 피묻은 발자국을 남겼다. 또한 완성된 재킷을 분해하고 그가 만든 옷들 주위로 밝고 푸른 

쓰레기 봉투를 감쌌으며 폐기된 옷들을 재활용해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2)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Infra-Apparel, N.Y., Harry N. Adams, Inc., 1993, pp.94-105.
23) Karl Lagerfeld for Fendi, Deconstructed fur coat, Infra 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95.
24)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이선재 역, 인프라 의상, 경춘사, 1996,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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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재조명시켰다. 이는 역사 

를 중요시하는 해체주의의 개념과도 통한다.

미래를 결합한 패션은 I960년대부터 유행되었는 

더), 앙드레 꾸레쥬(Andr6 Courages)를 필두로 '우주 

복 패션'이 등장하였으며, 파코 라반(Paco Rabanne) 
은 지금껏 생각할 수 없었던 직물 이외의 소재인 플 

라스틱 • 금속 • 체인으로 옷을 만들어 미래적인 분 

위기를 내었다.

2) 의미의 불확정성
해체주의에 나타나는 의미의 불확정성에서 제시 

되는 비지속성 기의와 기표간의 간극, 의미소멸, 감 

상자의 보편적 경험소실의 강조는 인간의 형이상학 

과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형태들에 

의해 다의적으로 조직되어 읽혀지는 텍스트를 보여 

준다.”)

불확정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해체주의 복식은 일 

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 

된 공간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의 그런지 스타 

일, 레이어드 스타일 등의 코디네이션의 불확정성은 

이러한 맥락에 따른 유행이며, 착장법에 관한 고정 

관념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정적인 의복의 근원은 일본 전통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은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로, 오비 • 

직선재단 • 레이어링과 같은 방법으로 인체 위에 착 

용된 후라야 그 진정한 형태를 논할 수 있으므로 착 

용자가 그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의미의 불확정 

성을 나타낸다”) 미야케(Issey Miyake)는 생략과 미 

완성의 상태로 착장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 

차원적인 구성방법에 의해 3차원적인 입체감을 표현 

하여”) 매기, 두르기, 걸치기의 방법으로 여러 겹의 

의복을 레이어링(layering)시켜 착용자의 착용 방법 

에 따라 불확정성의 원리를 띄게 된다.

3) 상호텍스트성
의복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의복비 

평을 글읽기에 비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으로서 그것은 문학비평에서 한편의 텍스트를 분석 

하는데 쓰이는 개념과 방법론들이 복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문자언어나 음성언어와 마찬가 

지로 법칙을 갖는 체계로서 의복언어의 존재를 인정 

한다면 의복을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 텍스트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언어학으로서 기호학의 연구 대상 

으로 패션이라는 현상을 포함시킨다는 뜻이 된다.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며 패션의 독 

자적인 기호 체계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게 됨에 

따라 패션텍스트 자체를 인용하거나, 특정한 표현방 

식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패션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복식 자체 

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른 텍스트 즉, 상대의 성 • 

지위 • 나이 • 예술 나아가서는 T.P.O. 모두를 인용하 

여, 패션과 비 패션의 경계선에서 병행인용으로 전 

환되고, 다해석 가능성으로 나아간다.찌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은 복식에서 남성복과 여 

성복에 대한 고정관념, 아이템, 착장 방식, 소재 등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 

고 타자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로 제시된다.

4) 탈현상

해체주의에서 탈피의 개념을 갖는 'dis, de'의 개념 

이 복식에서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 

위, 일정기준이나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 

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추구되는 '복식미'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가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으나, 1960년 

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 현상이 탈중심화 현 

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 민족과 하 

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차용한 어떤 요소를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 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을 붕괴시켰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모든 버림받은 것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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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용교, 앞의 글, p.82.
26) 김주영외,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p.13.
27)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p.242-243.
28) 경은주,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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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력을 느껴 제3세계의 문화나 유럽 복식의 역사 

적 양식으로부터 요소를 빌려와 그 원래적 의미로부 

터 이탈시켜 정상적인 지각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했다.帮 즉, 복식에 제 3세겨〕, 여성, 비 

주류문화권, 혹은 하위문화를 '탈현상의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IV.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골티에는 프랑스 전통 패션과 세계의 모든 패션 

의 흐름에 반하는 작품들을 발표할 때마다 펑크족으 

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 

이기보다는 인종 • 종교 • 문화 등 모든 것을 수용하 

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유스러움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패션의 여러 장르를 혼합해 기존의 질서 

를 해체시키고 그 속에서 패션의 새로운 질서를 창 

조하였다. 그는 펑크 패션, 인종과 종교, 각 나라마다 

의 독특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심을 보이며 

어떠한 가치에도 구애됨이 없는 즉,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 간다는 점에서 대표 

적인 해체주의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1. 차 연

차연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의 의미를 내 

포하면서 끊임없이 분리되며 새롭게 다시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지닌 표시를 그 자체에 

간직하며 미래 요소와 관계를 지녀, 과거와 현재 미 

래가 덧붙여진 흔적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골티에의 작품 

으로 18세기 복고풍 남성 헤어스타일에 앞은 정상적 

인 테일러드 재킷, 뒷부분은 그물망으로 노출시켜 

서로 이질감 있는 소재와 디자인의 요소를 함께 사 

용한 작품이다. 또한 98S/S 컬렉션에서는 18세기 여 

성 헤어스타일에서 유행되었던 범선형의 헤어스타일 

을 현대양식으로 재조명한 작품도 발표하였다.〈그 

림 2＞는 현재와 미래를 결합시킨 패션으로 옷감과 

원반 메달을 조합시켜 골티에도 파코 라반을 방불케 

하는 직물이외의 소재로 현재와 미래적인 요소를 결

〈그림 1> 18세기 차연 

(Mode et Mode 271、p.34)

〈그림 2〉미래 차연 

{Mode et Mode 306, p.36)

합시켜 차연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로,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차연은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 데리다의 의미처럼, 현재에 결합된 

과거양식은 과거의 정서 • 의미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로 골티에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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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Valerie Steel, Women of Fashion- Twentieth Century Designers,(biy., Rizzoi), 1991,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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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의 불확정성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 

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열린 사고로 나아 

가면서 모든 복식의 원리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통합 

된다. 특히 착장 방법에 있어서 상하의, 겉안감, 내외 

의, 탈착 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체에 밀착되는 똑 

같은 완성미를 보여주는 서양의복과는 다르게, 동양 

의 의복은 착장자에 의해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미 

완성미를 불확정적으로 확장 연출하고 레이어링을 

하게 된다.3°)

〈그림 3＞의 골티에의 작품에서는 '70년대의 히피 

풍 같기도 하고, 괴기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머 

리카락으로 전신을 감싸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모호하여 의복의 형태, 착용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있다.〈그림 4＞는 일본 기모노의 착용법 

에서 볼 수 있는 걸치기 • 두르기 • 매기의 방법에서 

착안하여 여러겹의 의복을 레이어링(layering)시킨 

것으로 착용자가 착용법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과 새 

로움을 제시하여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불확정성을 제 

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따라 미래에 새로운 형태의 복식으로 나타나 

게 된다.

〈그림 3> 불확정성
(Mode et Mode 281, p.26)

〈그림 4＞ 불확정성
(Gap vol. 18, p.10)

3. 상호텍스트성

1)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
읻반적으로 여성은 자연, 남성은 자연을 지배하는 

문화에 비유된다. 이것은 여성의 종속상태를 이데올 

로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오랜 문화적 이분법적 사 

고로써, 남성 중심의 시각에 의해 여성은 표현의 수 

동적 매개물로, 성적 대상으로 억압되어 왔으나 1980 
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에서 성에 대한 시각 자 

체가 해체되고, 서로 반대되는 성 텍스트를 모방하 

는 양성성은 복식에 있어서 내재적인 해체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3')

성(gender)의 상호텍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 

할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난다. 성 역할이 란 특정성별 

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이며, 이러한 

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될 수도 있다. 특히,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 

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남 

성/여성이라는 성의 하위문화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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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은주, 앞의 글, p.40.
31) 위의 글,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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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니 섹스 룩 

(Mode et Mode 307, p.29)

〈그림 6> 성의 상호텍스트
(Mode et Mode 298, p.15)

법이 사라지게 되었다.끼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는 복식과 양쪽 성을 공유한 양성적 이미 

지의 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복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구별을 배제한 

것으로 1920년대에 파투(Jean Patou), 샤넬(Gabrille 

Chan이), 몰리뇌 (Edward Henri Molyneux), 비오네 

(Madeleine Vionnet) 등은 여성복식을 통형 실루엣의 

좁고 긴 라인으로 대담하게 연출하였다. 즉, 무릎을 

내놓은 짧은 스커트와 소년처럼 짧게 자른 헤어스타 

일의 갸르손느 룩(Garqonne Look)을 유니섹스 모드로 

등장시켜, 여성에게 강요된 속박을 의미하는 여성스 

러운 패션으로부터 탈출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한 

여성 자신의 강화와 남성 다움의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양성화 모드의 탄생을 유도했다히

1960년대에는 이브 생 로랑(Yve Saint LauiBitt)이 

남성의 슈트와 유사한 여성 팬츠 슈트를 발표하였는 

데 이때부터 유니섹스 룩이 정착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 골티에는 남성복에 스커트를 등 

장시킴으로써 의복이 성을 구별해 주는 도구로 이용 

됨을 거부하고, 의복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gender) 정 

체성의 정의로부터 해체하고자 하였다.〈그림 5〉에 

서 볼 수 있듯이 남성복에 여성복에서만 수용될 수 

있는 스커트를 도입함으로써 남성복에 대한 전통적 

인 복식의 개념을 해체시켰다.

한편, 복식에 나타난 양성적 이미지, 바꾸어 말하 

면 성의 혼돈은 고대나 중세에서부터 그 양상을 찾 

아볼 수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가시적으로 나 

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의 펑크를 들 수 있고, 1980 

년대에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캐더린 햄릿 

(Katharine Hamnett), 꼼므 데 가르송(Comme de Gar- 

qons),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등은 

복식에 양쪽 성의 요소를 흔재시켜 성의 장벽을 무 

너뜨린 복식을 발표한 대표적 디자이너들이다.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y look)은 '70년대 초에 

팝스타들의 무대에서 보여진 후 뉴 웨이브 패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유행하게 되어 '80년대로 확대되었 

다. 앤드로지너스 즉, 양성적 이미지는 여성복이 너 

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에서, 남성복이 딱딱하고 

직선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상호 다른 텍스트를 끼워 

넣어 보완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앤드로지너스는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 여성이 가지는 각 

각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 

낸 것이다. 골티에는 남성적 이미지의 핀 스트라이 

프 슈트와 모자를 여성복으로 표현하거 나,〈그림 6> 
처럼 여성복에서만 볼 수 있는 레이스 소재와 노출 

을 남성 콤비네이션의 등 부분에 나타내어 남녀의 

—583 —

32)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48.
33) 채금석, 현대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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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텍스트를 서로 공유한 디자인을 발표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시켰다.

21세기에는 성 개념도 바뀌어 인간 자체의 통합 

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며, 유니섹스 

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거 

시적으로 보면 이 두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 즉 

듀얼리즘이 등장하였다. 듀얼리즘(dualism)은 어느 

한 요소도 부정되어질 수 없고 각기 다른 본질로 이 

해되어 만났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가장 

남성적인 중후함과 여성적인 사치스러움이 서로 인 

정됨으로써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 내면의 모순을 드 

러내게 된다.的

2) T.P.O의 상호텍스트성

I960년대 전까지 개인에게 있어서 복식은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 주변의 타인들, 형식적 • 비형식적 공 

간, 사회계급과 환경 등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구 

별되어왔다. 그러나 해체주의 복식은 이러한 규범을 

해체하고 있다.

복식에서 T.P.0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 공간 

성 •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용도의 구분을 모호하 

게 하여, 속옷의 겉옷화,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낮 

과 밤의 혼동으로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 

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고 있다. 1960년대 말 casual wear의 유행으로 

T.P.0에 따라 복식을 갖추어 입던 규범이 점차 사라 

지고, 낮에도 dressy한 옷이 보이고 밤의 모임에서도 

캐주얼한 차림이 가능해졌다.

시간성(time)의 상호텍스트를 나타내는 해체주의 

복식은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나타낸 속옷의 겉 

옷화 현상과, 과거와 현재의 공간성을 초월하여 과 

거에 유행하였던 스타일을 현대복식으로 표현한 것 

을 들 수 있다.

속옷의 겉옷화, 즉 인프라(Infia) 현상은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에는 파고팅(faggoting), 피콧(picot), 핑킹(pink- 

ing)으로 처리된 시접 등의 란제리 제작과정이 겉옷 

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브래지어, 콜셋, 가터

〈그림 7> 속옷의 겉옷화 

(Infra-Apparel, p.9)

등의 속옷을 겉옷으로 변형시킨 란제리 룩도 등장하 

였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겉옷이 사회성을 띤다면, 속옷 

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능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으 

로써, 겉옷화된 속옷은 매우 에로틱한 외의로서의 

특질을 내포하며, 속옷의 대표적인 콜셋은 복식사상 

공적 • 사적 시각 사이를 상호 이동하면서, 하부 구 

조적 요소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를 나타낸다.

속옷의 겉옷화에 선두디자이너로서는 장 폴 골티 

에를 들 수 있다. 골티에가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 

인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83년 봄 • 여름 여성을 위 

한 컬렉션으로 '다다이즘(Le DMaisme)'을 위한 살색 

코르셋 드레스를 발표%)한 이후 코르셋을 비롯한 속 

옷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계속 발표하였다.〈그림 7> 

은 1990년 검정색 울 스트라이프 슈트 위에 분홍색 

새틴의 신축성 있는 코르셋을 덧입은 디자인인더】, 

원추형의 가슴을 강조한 바디 슈트 아래 가터 벨트 

(garter belt)로 장식한 것은 속옷 위 에 겉옷이 라는 고 

정 관념을 무너뜨린 것이다. 겉옷 위에 입은 속옷은 

그 기능이 해체되어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겉옷으 

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겉옷과 속옷의 구분조차 필 

요하지 않은 듯하다.〈그림 8>은 1990년 골티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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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말회 앞의 글, p.55.
35) Far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Thames & Hudson, 199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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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돈나
(J P. Gaultier, p.60)

VI림 9> 시간의 상호텍스트 

(Mode et Mode 302. p.63)

디자인한 금색 콜셋 룩을 차수 마돈나가 입고 나타 

나 사람들에게 충겨을 준 작품이며, 92S/S 컬렉션에 

서는 원추형 브래지어의 노출로 폭로적 표현을 보여 

준 작품도 있다. 이와 같이 골티에가 마돈나의 무대 

의상 등에서 보여준 충격은 비밀스러운 속옷을 공식 

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기존 의복에서 

안과 밖의 개념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0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해체에 의한 

노출현상은 '속옷은 당연히 겉옷 내부에 착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전통미와 퇴 

펴］미,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금욕주의와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해석을 부정하고 겉옷과 속 

옷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겉옷과 속옷의 상호텍스 

트성을 표현하였다.

과거 스타일을 재현하는 것을 레트로(retro) 스타 

일이라 하며, 이것은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자로 '회고의, 옛것의, 그리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 의복에 관해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는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돌체와 가바나①olce & Gabbana),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me Wastwood), 칼 

라거펠드(Kari Lagerfeid), 지아니 베르사체 (Gianni 

Versace)를 들 수 있다.

〈그림 9>는 골티에가 18세기에 유행하였던 빠니 

에 스타일을 현대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빠니예를 

재현하는 데는 드레이프 리본, 퍼프(pu氓), 패드(pads) 

등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 양식과 현대복식이라 

는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텍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상 

호보완의 단계를 거쳐 복식의 고정관념을 해체시켰 

다.

공간성 (place)의 상호텍스트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잘 표현되고 

있다. 장 폴 골티에 작품에서도 중국, 인도풍에 가장 

서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코르셋이 혼합된 복식 

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과 남미풍의 에스 

닉에 서양적인 텍스트를 결합시켜 시대, 성, 국경, 민 

족을 초월한 복식을 발표하였다.

〈그림 10> 목적의 상호텍스트 

(Mode et Mo血 306,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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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ccasion)는 상호보완으로 서로 다른 상황요소 

들을 같이 사용한 것이다. 골티에는 목적성이 상이 

한 여성스럽고 화려한 요소와 혐오스러운 것, 이브 

닝드레스와 작업복(그림 10)과 같이 서로 다른 상황 

을 의복 코드로 보고 조합하였다.

이와 같이 T.P.0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 

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용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의복규범이 무시되어 표현되고 있다.

3)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코디네이션의 상호 텍스트 성은 과거에 고정되었던 

어울리는 코디네이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 

존 코디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 

레시한 소재와 스포티한 소재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 

미지의 결합(그림 10), 리조트 웨어와 비지니스 웨어 

처럼 입는 목적이 다른 결합, 겉옷과 속옷의 결합처 

럼 용도가 다른 결합 등 전혀 이미지 • 목적 • 용도가 

다른 아이템이 상호 인용되어 부조화된 다양한 양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상반되는 결합으로 

전혀 다른 패턴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전혀 match가 

되지 않는 색채, 소재를 결합시켜 코디네이션의 상 

호텍스트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골티에의 작품에서는〈그림 11>에 나타나 있듯 

이 재킷에 브래지어와 가터 벨트를, 바지 위에는 그물 

스타킹을 그려 넣어 마치 속옷이 겉옷 밖으로 비치 

는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 일본 기모노를 이

〈그림 11> 코디의 상호텍스트 

(Mode et Mode 277, p.42)

〈그림 12> 코디의 상호텍스트성 

(Mode et Mode 293, p.84)

미지화한 의복 위에 콜셋을 입고 일본 오비로 코디 

를 한 작품에서 이미지와 착용목적이 다른 요소를 

코디네이션 시킨 작품도 있다. 이 밖에도 골티에는 

긴 바지 위에 짧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롱 코트를 

걸친 것(그림 12), 큰 점무늬 팬츠와 줄무늬 블라우 

스 위에 수를 놓은 재킷을 조합시킨 것, 테일러드 슈 

트 위에 코트나 트랜치 코트가 아닌 점퍼 스커트를 

조합시킨 것, 테일러드 슈트 위에 짧은 길이의 스웨 

터를 다양하게 코디시켜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 기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복식을 해체시켜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코디네이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 

시하고 있다.

4)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소재는 형태, 색채와 연관되어 디자인을 완성시키 

는 중요한 조형요소로서 최근 다양한 소재에 의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I960년대 후반 이후 과학 

의 발달로 신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이 다양해져 안감으로 겉옷을 만들 

거나, 겉옷 전체를 시스루(see-through) 소재로 사용 

하여 기존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 

재의 결합,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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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夠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년에 금속과 플라

스틱으로, 1967년에 알루미늄으로 미래지향적인 옷 

을 제작하였으며, 1%7년 앙드레 꾸레쥬(Andr€ Cour- 

r萸es)는 비닐 • 플라스틱 • 셀로판 • 알루미늄 • 금속 

등을 사용해 디자인을 하였다. 미야케(Issey Miyake) 
도 누비거나 주름잡힌 특이한 직물 • 기름종이 • 고 

무 • 대나무와 같은 직물이 아닌 제 3의 소재를 의복 

에 사용하여 의복=직물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해체시켰다.

〈그림 13＞은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한 바디 슈트

〈그림 13＞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Mode et Mode 281, p.26)

〈그림 14＞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Mode et Mode 304, p.51) 

로 마치 누드인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 

는 골티에의 작품이다.〈그림 14＞는 목 부분에 깃털 

장식, 어깨에 기하학적 무늬와 첨모 직물을 조합시 

켜 마치 공작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으 

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밖 

에도 골티에는 비치는 비닐, 검은 에나멜 가죽, 금속, 

유리섬유, 셀로판, 거울, 알루미늄, 닳은 듯한 천, 구 

김살을 준 천, 누비거나 주름잡힌 천 등의 소재를 결 

합시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4. 탈현상
복식에서의 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탈구성, 탈중 

심, 불연속 3가지로 나누었다.

1) 탈구성
복식에서의 탈구성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 

는 기존구성방식에 대한 파괴로 기하학적 형태의 역 

설적 구성을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나 

전통적 디자인의 역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 의복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 조형적인 아 

름다움을 지닌 의복이었으나, 탈구성 된 의복의 특 

징은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나 많은 옷에서 한쪽 소 

매가 길거나 잘려나간 것,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매 

가 돌출하여 인체를 감싼 것, 머리에 구멍이 두개 인 

것, 뒤집어 입기, 미스매치, 묶거나 찢거나 슬래쉬 등 

으로 의상자체에 대한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상의 밑에 하의 대신 또 다른 상의를 입음으로 

써 상 • 하의의 개념이 불분명한 것, 왼쪽 팔은 밖으 

로 나왔지만 오른쪽 팔은 아래쪽 상의로 들어간 것, 

하의로 입어야 할 바지 안에 온 몸이 들어가게 착용 

하는 방법으로 인체와 기존 구성과 관계없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림 15〉는 한쪽 어깨와 소매구성을 해체한 골 

티에 작품으로 기능성은 배제되었지만 예술적 창작 

미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와 허구라는 위계 질서 중 

허구라는 개념을 우위로 본 것으로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었지만 해체미를 엿볼 수 있다.〈그림 16＞은 

테일러드 재킷의 허리부분을 해체시켜 마치 볼레로 

재킷과 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 밖에도 소 

매가 달리지 않은 외투에서 전통적인 복식의 형태나

36) 최영옥, 장 폴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I),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저］3집, 2000,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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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중심
탈중심의 논리는 내적으로는 이분법적인 개념에 

서 여성과 거리 패션과 같이 하위에 있던 것이 상위 

로의 복귀현상을 보이고, 외적으로는 건물처럼 중력 

에 대항하여 기울어지고 여러 각도를 지닌 수직 • 수 

평선을 탈피한 형태를 보인다. 복식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민속풍(ethnic style)과 뉴 에이지(new age) 양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절대적 존재나 형이상학 

적 관념의 허구가 여실히 밝혀지면서 서구인 중심의

〈그림 15> 탈구성
(패션 디자이너 199, p.15)

〈그림 16> 탈구성 

(Mode et Mode 315, p.28)

구조선을 해체시켰으며, 또 바지구성을 무시하고 마 

치 한복의 치마말기가 가슴에 오도록 착용한 것처럼 

바지허리선을 가슴선까지 끌어 올려 착용한 것, 길 

과 소매의 구분이 모호한 것 등 골티에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탈구성적이며 전위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17> 탈중심
(Mode et Mode 245, p.10)

〈그림 18> 탈중심 

(Mode et Mode 28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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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대문명이 차용되거나, 원 

시족들의 범신론적인 상징물에서 모티브를 얻거나, 

아시아 . 아프리카 등의 소외된 지역의 민속적인 요 

소들을 복식에 적용시켰다.

골티에는 콜렉션에서 장애인 모델이나 뚱뚱한 모 

델, 나이든 모델을 등장시켜 기존의 미적 개념에 위 

배되는 탈 중심적인 사고를 제시했다(그림 17). 골티 

에의 작품에서의 탈 중심적인 경향은 하위 문화적인 

요소, 소수민족에게서 차용해온 요소, 동양문화를 배 

경으로 하여 서구 중심적인 요소를 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은 인도풍의 장신구에 중국 한 

자를 넣은 티 셔츠, 이집트의 로인 클로스를 연상하 

는 스커트로 시대 • 국경 • 민족을 초월하여 서구 중 

심문화를 해체시키고 있다.

3) 불연속

불연속은 복식에서 연속적인 '틀'을 해체하는 것 

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내적 

인 • 용도상의 관련성이 없는 불연속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 형태상의 관련이 없는 불연속이다. 내적 • 

용도상의 불연속의 개념은 T.P.O.나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과 의미가 상통한다. 외적 • 형태상의 

불연속은 주로 앞 중심선과 상 • 하의를 축으로 이질

〈그림 19> 불연속 

{Mode et Mode 293, p.85)

37) 김지연; 앞의 글, p.306.

〈그림 20＞ 불연속 

(Mode et Mode 313, p.30)

적인 소재, 부조화스러운 디자인의 결합으로 일체성 

을 배제시키고 있다.功 불연속 된 의복은 일정한 규 

칙이나 기준이 없는 무질서한 디자인의 원리를 제시 

한다. 따라서 일정한 질서 없이 의복을 아무렇게나 

구겨 주름을 잡아 불규칙한 선을 구성하고, 구겨진 

원단으로 인한 우연과 중첩, 그리고 혼합에 의한 불 

연속의 무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골티에의 상하좌우가 비대칭되는 

의복으로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가 없는 디자인을 제 

시하고 있다.〈그림 20＞은 상의에 불규칙적인 슬래 

쉬가 들어가 파괴적 해체를 보이고 있으며, 하의는 

오른쪽은 긴 바지, 왼쪽은 숏팬츠 형태로 좌우가 비 

대칭으로 불연속되고 있다. 이처럼 골티에의 복식은 

좌 • 우 혹은 상 • 하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부 

조화로 디자인, 소재, 색상, 기법상에서 불연속을 나 

타내고 있다.

V. 결 론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에서 해체주의의 성립과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체주의는 서양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인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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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론에 대항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 

든 것을 역전시키고 닫친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 세 

계를 추구하는 철학이론이다. 즉, 남성/여성, 정신/육 

처), 문화/자연, 이성/감성, 등 이분법적인 대립을 근 

본개념으로 하는 로고스중심주의적 형이상학을 부 

정하는 것이다.

현대복식에 표현된 내적 해체경향에서 해체주의 

복식의 발생과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경향을 분석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서 처음으로 해체주의'가 등장된 것 

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 

(Bill Cunningham)에 의해서였으며, 본격적으로 패션 

계에서 해체주의에 대해 논의가 되었던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90S/S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의 90년 봄을 위한 쇼'에서였다. 여기서 그 

는 기이한 아이디어로 의복의 구성적 요소들을 분해 

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대한 반 

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해체디자인은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에서 개최된 Infra Apparel' 전의 카탈로그 저자 리 

차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erold 

Koda)에 의해 해체주의 복식이론의 성립 근거를 마 

련하였다.

둘째, 철학이론으로서의 해체주의의 특징을 복식 

에 접목시키면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 

성, 탈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1. 차연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거나 

복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양식 

으로 재조명하여 과거가 흔적으로 존재하고, 현 

재의 소재와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며 미래 

까지 상상하여 결합한 것이다.

2. 불확정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해체주의 복식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의 그런 

지 스타일, 레이어드 스타일등과 같은 코디네이 

션은 불확정성의 맥락에 따른 유행이며, 착장법 

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3.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며, 어느 쪽에도 편 

중되지 않은 병행인용을 의미한다. 복식에서의 

상호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병행인용으로 성의 

상호텍스트, T.P.O.의 상호텍스트, 코디네이션의 

상호텍 스트, 소재 의 상호텍 스트성 으로 분류하였 

다.

4. 해체주의에서 탈피의 개념을 갖는，dis, de'의 개 

념이 복식에서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 

의 전위, 일정규칙이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연속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장 폴 골티어)(Jean Paul Gaultier)작품에 나타난 내 

적 해체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연은 골티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작품에서 현재에 결합된 과거양식은 과거의 정서 • 

의미가 아닌 전혀 새로운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를 결합한 양식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 

고 있다.

둘째, 골티에는 일본 전통 복식의 착용법에서 볼 

수 있는 걸치기 • 두르기 • 매기의 방법에서 착안하 

여 여러겹의 의복을 레이어링(layering)시킨 것으로 

착용자의 착용법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움을 

연출함으로써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불확정성을 제시 

해 주고 있다.

셋째, 상호 텍스트는 성의 상호텍스트성, T.P.O.의 

상호텍스트성 ,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의 상호텍스트성에서 골티에는 남성 • 여성다움 

에서 탈피하여 남녀 이성적인 텍스트를 서로 공유한 

디자인으로 남성복 • 여성복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체 

시켰다.

T.P.O.의 상호텍스트성에서 골티에는 시간성 • 공 

간성 • 목적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속옷의 겉옷 

화, 과거와 현재, 포멀과 스포츠, 동양과 서양, 드레 

시와 스포티 등 목적이 다른 아이템을 혼합시켜 어 

떻게 입어야할지 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골티에는 해체주의의 선구자답게 속옷의 겉옷화를 

패션에 도입시킨 최초의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이미지• 목적• 용 

도가 서로 다른 아이템을 상호 인용하여 부조화된 

양상으로 나타내었다. 클래식한 타입의 테일러드 재 

킷 위에 브래지어를 하든가, 팬츠 위에 팬티를 입거 

나, 재킷 위에 짧은 길이의 스웨터를 입는 코디 방법 

은 골티에 이전에는 누구에 의해서도 시도된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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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코디네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골티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의복을 해체시켜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코디 

네이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신소 

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 

용이 다양해져 골티에 작품에서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거친 소재 

와 부드러운 소재의 결합,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 

재를 결합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골티에의 많은 작품에 나타난 탈구성적 경 

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 

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

골티에의 작품에서의 탈 중심적인 경향은 하위 

문화적 인 요소, 소수민족에게서 차용해온 요소, 동양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구 중심적인 요소를 해체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연속된 의복은 일정한 규칙이나 룰이 없는 무 

질서한 디자인의 원리를 제시한다. 골티에의 작품에 

서도 일정한 질서 없이 의복을 아무렇게나 구겨 주 

름을 잡아 불규칙한 선을 구성하고, 구겨진 원단으 

로 인한 우연과 중첩, 그리고 혼합에 의한 불연속의 

비대칭적 무질서를 나타내는 한편, 복식을 분열 • 파 

괴시켜 기성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골티에답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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